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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춘천본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-23 ☎ 033-243-1787

● 제2본산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11 ☎ 064-783-5355

● 부산분원 부산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빌딩 ☎ 051-554-5150 

● 대전분원 대전시 서구 동서대로 1070 ☎ 042-525-5325

● 고성분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 7 ☎ 033-681-5515

● 대구분원 대구시 남구 중앙대로29길 20 ☎ 053-654-5557 

● 일본분원 일본 야마구찌켄 이와쿠니시 오츠죠 3-3-10 ☎ 81-827-31-1661

● 영산불교대학  대전시 서구 동서대로 1070 ☎ 042-525-5325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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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부대중 일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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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대문부터 조계사 앞까지 펼쳐진 연등행렬에는 화려한 장엄등과 행렬등이 등장했다. 10만여 명의 사부대중은 한마음으로 축제의 길을 걸으며 ‘부처님 오신날’의 의미를 새겼다. 한마음선원의 봉축장엄등 행렬.

오늘은 좋은 날 ‘부처님오신날!’

불기 2563년, 오늘은 좋은 날이다. 온종일 찬

불가를 부르고 온종일 오색연등속에서 부처님

께 귀의한 사부대중과 함께 한다. 한가지 말과 

한가지 생각으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

기뻐하고 찬탄하는 오늘, 부처님이 남기고 가

신 말씀이 있어 우리는 또 희망을 이어간다. 

부처님의 이름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

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

한마음으로 발원하는 오늘, 말과 글이 서로 다

른 여러 나라에서 많은 대중이 모였지만 오늘

의 말과 글은 한 가지 생각도 한 가지이다. 

손마다 손수 만든 연등을 들고 오늘만큼은 

부처님만 생각한다. 1500여 년 전부터 ‘佛을 섬

기는 행사’로 불렸던 연등회는 국가적인 법회

였다. 어둠을 밝히는 연등을 들어 무명을 밝게 

비춰주는 부처님을 기려 선업공덕을 쌓는 날이

다. 이제 이 땅을 넘어 더 많은 곳에 연등을 밝

히는 세계의 축제가 됐다. 1500년을 이어온 오

늘은 세계 곳곳에 더 많은 연등이 걸리는, 더 좋

은 날이다. 부처님 오신 날.   

불기 2563년 연등회


